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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의 합리성과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합리성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행동 자체의 확률을 종종 잘못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들

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오류들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라기 보다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환경 속에서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

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네만은 그의 저서 <빠르면서도 느린, 생각>에서 사람

들은 종종 낮은 확률을 과대평가한다고 말한다. 한 예로 2001~2004년 이스라엘에서의 

버스 자살폭탄테러에 대한 위험 계산을 예로 들고 있다. 비록 자살폭탄테러의 희생양이 

될 위험은 지극히 적었지만, 사람들은 가능한 한 버스를 피했다. 

 

카네만은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이 비합리적인 판단이며, 생존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휴리스틱(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

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어림짐작하는 행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9.11테러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주 언급된다. 9.11테러 이후 미국인들은 

비록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 위험할지라도 항공보다는 육로로 여행하는 

것을 선호했다. 따라서 카네만의 판단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의 대처방식은 비합리적이

며, 결국 도로의 혼잡을 가중시켜 불필요한 교통사고의 증가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스라엘에서의 자살테러나 9.11테러와 같은 것들의 위험들을 사람들이 올바르게 예

상할 수 있는가? 아마 그러기는 힘들 것이다. 

 

인생은 카지노가 아니다 

 

카네만과 여타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과 특정 사례에서의 위험

확률을 혼동한다. 과거의 통계는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위협에 대해서는 아무 것



도 말해주지 않는다. 9.11테러 이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변했다고 합리적으로 추

정할 수 있었고,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안전하다는 알고리즘을 간단히 폐기했다. 비행기가 

납치되어 초고층 건물로 날아가는 세계는 비행기가 납치되지 않는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

른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통제 하에 있고,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위협을 최소화

하는 운송 방식인 육로를 선택했을 뿐이다. 

 

이성적이 되는 것은 합리적인 것과 같지 않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그들이 공리주의 모델이나 특정 연구자의 연구를 따를 경우에

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이 정의된 모델들과 일치하는 경

우는 드물기 때문에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손쉽게 "비합리적인" 행동

이라고 정의해왔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합리성에 대한 정의는 기존의 신고전주의 경제학

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머빈 킹이 연금술의 종말에서 지적했듯이, 행동경제학의 문

제는 전통적 모델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을 때 '합리적'이라는 것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

는지에 대해 재정립해보지 못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불확실한 세계를 사는 우리들이, 어떤 행동이 이성적이라고 단언하는 것

은 명확하지 않은 판단이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정확한 기대 효용을 계산

할 수 없고, 그렇기에 최적화된 행동방식도 기대하기 어렵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변화무

쌍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신속하게 경제적 휴리스틱에 도달한다. 과연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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